
HOME 소식 교육문예

순창고 보자기아트 체험 교실
 구준회 객원기자 |  승인 2024.08.13 17:35 |  호수 696

“민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상들은 보자기를 어떻게 활용했나?”

순창고등학교는 지난 7월 17일 1학년을 대상으로 미술실에서 전통보자기체험 교실을 진행했다. 행

사는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인 민화와 보자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체험 교실은 “민화는 누가 그렸을까?”, “민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조상들은 보자기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조각보 디자인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우리 전통을 현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등 질문을 실습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었다.



김하강 순창고 미술교사는 “진행 중이던 전통민화 그리기의 연장선에서 체험 교실이 준비되었으며,

학생들이 전통과 현대의 융합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 교실 강사인 김보라 따솜공방 대표는 “민화와 보자기 체험이 학생들에게 ‘싸다, 묶다, 덮다, 담

다ʼ라는 전통 보자기의 쓰임새를 알아가고, 보자기가 담고 있는 친환경과 재사용의 가치를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보자기 체험 교실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교시는 부채에 문자도 민화를 그려, 보자기로 포

장하는 부채 보자기아트 체험이었고, 2교시는 자투리 조각보를 활용하여 연하장을 만들어 소중한 사

람들에게 선물하는 조각보 보자기아트 체험, 마지막 3교시는 수국 매듭으로 보자기를 묶는 보자기 매

듭아트를 학생들이 만들어가며 실습하였다

체험교실은 ‘민화보자기담다ʼ 주최로 한국보자기아트협회 호남지회 강사들이 진행하였다. 민화보자

기담다는 순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액션그룹 중 한 업체로 보자기에 전통민화 디자인을 접목한

민화보자기를 만들고 있다. 민화보자기담다는 순창군 농특산물 상품화와 포장 고급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박광열 민화보자기담다 대표는 “민화가 담고 있는 소망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자기를 디자인

했으며 순창군 농특산물이 생산자의 마음을 민화보자기에 담아 전국에 배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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